
건설업체의직급구조-‘항아리형’으로바뀌고있다
- 전체 인력은 줄어드는 추세, 신입보다 경력 직원 채용 늘어나 -

외환 위기 이후 국내 건설업체들의 인력

수급과 직급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

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1999년과 2001년,

그리고 2002년도 인력 및 직급 구조를 분석

해본 결과 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직

급 구조도 과거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형 구조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예상 밖이

다. IMF 사태 당시 인력 구조조정에 따라 건

설업체의 인력이 상당수 줄어들었지만 최근 2

∼3년 간 주택 및 부동산 경기의 활황으로 기

업 인력이 다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의 인력 및 직급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알아본다.

중간 관리자 비중 폭증, 하위직은 감소

먼저, 1999년 이후 건설업체의 직급별 비

중 변화를 보면 2002년도 임원(이사대우 포

함) 비중은 4.2%로 1999년(3.0%)에 비해

1.2% 포인트 늘어나 소폭 증가한 반면, 부

장-과장의 중간 관리자 직급은 1999년의

36.2%에서 49.7%로 13.5% 포인트가 늘어

나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대리-사원의

하위 직급 비중은 46.1%로 1999년에 비해

14.7%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급별 비중 변화를 시공 능력 순

위별(2002년 기준, 1군 업체 대상)로 1∼20

위, 21∼50위, 51∼100위로 나누어 좀더 살

펴보면 전반적인 직급 구조의 변화 추세는 전

체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각 그룹에 따라 그 비중이 조금씩 다르게 나

타나고 있다. 옆의 표에서 보듯이 1∼20위에

속한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임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가운데, 부장-과장급의 중간

관리자들이 59. 2%로 대리-사원 직급의

39.2%보다 오히려 20% 포인트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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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직급별 구성 비율 추이

임원

(이사대우 포함)

부장-과장

대리-사원

3.0

36.2

60.8

3.9

49.4

46.7

4.2

49.7

46.1

1.2% P

13.5% P

△14.7% P

구분 1999년 2001년 2002년

자료 : 건설업체인사관리자협의회.

(단위 : %)

1999년 대비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MF 환란 이후 최근에 이르면서 건설업체의 직급별
인력 구조가 전통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 형태
로바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도급 순위별 직급별 구성 비율 비교

1∼20위

21∼50위

51위 이하

평균

2.6

3.7

6.2

4.2

59.2

46.7

44.3

50.3

39.2

49.6

49.5

46.1

구분 임원(이사대우 포함) 부장-과장 대리-사원

자료 : 건설업체인사관리자협의회.

(단위 : %)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21∼50위 업체들

과 51위 이하 업체들의 중간 관리자와 하위

직급의 비중은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51위 이하 업체들의 경우에는

임원 비중이 6.2%로 50위 이내 업체들(1∼

20위 업체 2.6%, 21∼50위 업체 3.7%, 전체

평균 4.2%)에 비하여 임원들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큰것으로나타났다.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구조로

이처럼 건설업체의 직급 구조가 과거의 전

통적 직급 구조 형태인 피라미드형이 아닌 항

아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

까? 이는 외환 위기 이후 건설업체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대규모로 직원을 줄였음에

도 불구하고 신규 직원 채용이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그나마 2000년 이후 신규 직원

채용을 소폭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주로 경력

직원 위주의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조사 대상 업체인 1군 건설

업체의 200 2년 전체 임직원 수가 2만

2,785명으로 2001년의 2만 3,691명보다

다소 줄어든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시공 능력

순위별로는 1∼20위와 21∼50위까지의 업체

들은 200 2년에 평균 임직원 수가 각각

1,660명, 453명으로 2001년(1,737명, 498

명 감소)보다 5∼1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

타나 전체적인 감소 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51위 이하 업체의 경우에는

2002년 평균 임직원 수가 207명으로 2001

년의 167명보다 20%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

다.

경력 직원 위주로 채용

한편, 건설업체들은 최근 직원들을 채용할

때 신입 직원보다는 경력 직원 위주로 뽑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03년도 건

설업체 채용 계획에서 나타나 있듯이 경력직

채용 인원 규모가 약 993명으로 신입 직원

채용 인원 규모인 843∼893명을 훨씬 상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잘알수있다. 

이를 시공 능력 순위별로 살펴보면, 1∼20

위 대형 업체는 470∼520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경력직(수시 채용

포함) 직원 367명보다 28∼42% 정도 많은

신입 직원을 뽑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1∼50위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신입 직원

269명과 경력 직원 260명으로 신입과 경력

직을 비슷한 수준에서 채용할 계획이었다. 하

지만 51위 이하 건설업체들의 채용 계획에서

는 경력직이 366명으로 신입 직원 104명에

비해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51위 이하 건설업체들이 경력직 위

주의 직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50위권 이내의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

체 규모가 작아 교육/훈련 비용 및 업무(부

서)에의 배치 기간을 고려할 때 바로 현업에

투입해 활용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

문인것으로분석된다. 

또한, IMF 이후 대형 업체들의 대규모 인

력 감축에 따른 우수한 경력직 인력들을 뽑아

바로 현업에 투입할 수 있는 점도 작용한 것

으로보인다.

부작용도 고려해야

건설업체들의 임직원 수는 앞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줄어들 것으

로 예상되는 가운데 직급별 구조 또한 항아리

형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환 위

기 이후 건설업체들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을 실시해 인력을 줄인 후 인력을 새로 채용

할 때 신입 직원의 채용을 가급적 줄이고 경

력직 위주로 뽑는 형태를 앞으로도 선호할 것

으로보이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인사

적체 및 중간 관리 직원의 비대화, 기존 직원

의 사기 저하, 경력직 신규 직원과 기존 조직

원 간의 마찰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적정 인원의 신입 직원 채용

및 교육, 직무 순환 등의 인사 배치를 통한 내

부 인력의 육성 등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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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순위별 건설업체 인원 변화

1∼20위

21∼50위

51위 이하

합계

10

10

8

28

전체

17,372

4,983

1,336

23,691

평균

1,737

498

167

846

전체

16,600

4,533

1,652

22,785

평균

1,660

453

207

814

구분 조사 대상 업체
2001년 2002년

주 : 도급 순위별 그룹 내에 속한 개별 업체 중에는 2001년에 비해 늘어난 업체도 있으나(예컨대 포스코건설의 경우 2001년
1,313명에서 2002년 1,500명으로 증대), 본 분석에서는 각 그룹에 속한 업체의 전체 숫자와 평균치를 이용하였음.

자료 : 건설업체인사관리자협의회.

(단위 : 개사, 명)

2003년도 도급 순위별 건설업체 직급별 채용 계획

1∼20위

21∼50위

51위 이하

전체

9

10

12

31

470∼520

269

104

843∼893

367

260

366

993

구분 조사 대상 업체 신입직 경력직

주 : 수치는 조사 대상 업체의 인사 관리 담당자를 통해 파악한 각 업체의 채용 계획 인원(2003년 3월 기준)이며, 확정
수치는 아님.

자료 : 건설업체인사관리자협의회.

(단위 : 개사, 명)

현준식·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종섭·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